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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erception and attitude to leftover food at school food service by the questionnaire
survey of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Gwangju area. The school food service satisfaction was neutral
and school food service cost and quality was satisfactory. The dissatisfaction of school food service was shown
as unkind staffs and a shortage for fruit and beverage. The kinds of leftover food were seasoned vegetables
and kimchi. The reasons for leftover food were unfavorite food and the frequency was shown as once or twice
a week. For the order of eating food, the subject first ate food they had tried. The highest kind of an unbalanced
diet was beans and minor grains. To reduce food waste, many students perceived that tasty food, education
by a class teacher in class that it could pollute environment and do us damage, recycling as livestock feed,
'No Plate Waste Day' organized by school would be a feasible method to reduce food waste. The nutrient intake
of eaten food was significantly higher for all nutrients in the group receiving food waste education than the
control group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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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을 적절하게

공급함으로써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편식 교정

및 식습관의 올바른 자세와 협동, 질서, 책임, 공동의식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덕성을 함양하고, 향후 합리적인

식생활 영위에 필요한 기초 영양 지식의 이해를 위하여 실시

하는 집단급식을 말한다(1). 학교급식은 2006년 12월 기준으

로 전국 초․중등학교의 99.6%인 10,986개교에서 전체 학생

의 95.6%인 745만명이 이용하고 있으며(2), 점심 한 끼를

제공하는 학교급식은 원칙적으로 1일 영양섭취기준의 1/3

을 공급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3).

학동기는 6세부터 사춘기 변화가 시작될 때까지를 말하

며, 성장기 아동은 건강유지와 증진은 물론, 성장발육에 필

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하는데, 영양공급은 체위,

건강 등에 크게 영향을 준다. 특히 인간의 정상적인 성장

발육과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식생활을

통한 균형 잡힌 식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균형 잡힌 식사는

올바른 영양 지식을 바탕으로 한 식생활의 실천 즉, 올바른

식습관과 식품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수 있

다(4). 그러나 학동기 아동들은 자신의 건강과 영양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며, 건강의 중요성도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하므

로 식품 선택에 있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편식이 심

해질 우려가 크다(5). 따라서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

양을 적절하게 공급하여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편식 교정 및 식습관의 올바른 자세와 합리적인 식생활 영위

에 필요한 기초 영양 지식의 이해를 위해 학교급식을 실시하

고 있다(1).

그러나 학생들이 제공받은 음식을 모두 섭취하지 않는다

면 계획된 영양섭취가 불가능하여 영양 부족 문제가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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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영양계획 수립과 함께 이 영양계획이

제대로 수행되는 지를 평가해야 한다. 급식 관리의 효율성과

영양관리의 수행도를 평가하기 위해 이용되는 방법 중의 하

나가 잔반의 양을 측정하는 것(6-8)인데, 음식물 잔반은 재

정적 손실, 환경오염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양사가 제공한

균형 있는 영양 섭취의 실패를 가져오게 한다(9). 학교급식

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잔반량이 급식 학생 수에 비례하여

다량 발생되고 있어 학생들의 음식물 잔반 감량에 대한 인식

과 실천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학생 스스로가

음식물을 남기지 않는 실천 정신이 매우 중요하고 이는 앞으

로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음식물 잔반 감량 태도에도 많

은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10).

학교급식 잔반과 관련된 연구로는 대구, 경북지역 초등학

교를 대상으로 한 잔식 연구(11), 초등학교 학교급식의 음식

물 쓰레기 실태에 관한 연구(12), 부산지역 초등학생들의 음

식물 쓰레기 감량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연구(10), 학교급식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에 관한 연구(13), 학교 음식 쓰레

기 감량에 관한 교육 효과 연구(14) 등으로 설문지를 통한

인식 및 태도의 연구만이 수행되었고, 음식물 잔반을 줄이기

위한 잔반량을 측정한 조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교급식 잔반에 대

한 인식 및 태도, 잔반감소 식생활 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

하고, 잔반 교육 실시여부에 따른 실제 급식 잔반량을 측정

하여 비교, 분석함으로써 학교급식 잔반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조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2008년 7월 14일에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초등

학교에서 6학년 176명을 대상으로 급식 잔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또한 급식 잔반량 측정은 2008년 7월 7일부터

7월 11일까지 5일간 담임선생님이 3월부터 설문조사 당시까

지 점심시간 전 10분 동안 잔반교육을 규칙적으로 실시한

반과 미실시한 반 학생 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설문지

는 총 176부를 배부하여 응답이 불충분한 6부를 제외한 170

부(회수율 96%)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내용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선행연구(10,15-17)를 이용

하여 구성하였다. 설문지의 조사내용은 조사대상자의 일반

사항, 식생활 특성, 급식 및 급식 잔반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식생활 교육에 대한 인식 등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의 일반적인 사항으로 학생의 성별, 거주형태, 가족

수, 아버지 직업, 어머니 직업,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한달 용돈, 식생활의 정보처 등 9문항, 급식에 대한 인식 및

태도는 만족도, 좋은 점, 급식비와 급식의 질, 싫은 점, 보완

요망 음식, 잔반 종류, 잔반 원인, 잔반 횟수, 음식 섭취 순서,

편식 여부, 편식의 종류 등 11문항, 급식 잔반에 대한 인식

및 태도는 음식물 잔반 여부, 잔반 감소 방법, 잔반 교육 여

부, 잔반 감소 교육 방법, 잔반 처리 방법, 잔반 감소 필요성

인식, 실천 가능한 잔반 감소 방법 등 7문항으로 총 27문항으

로 구성하였다.

잔반량 측정은 1인당 밥 200 g, 국 180 g, 생선 및 육류

50 g, 나물류 20 g, 김치 20 g, 후식류 50 g 등을 정확히 측정

하여 배식하고, 식사가 끝난 후 수거하여 전자저울로 남은

양을 3회 반복 측정하였다. 또한 영양소 섭취량 분석은 배식

량에서 잔반량을 뺀 섭취량을 계산하여 영양평가 프로그램

인 CAN-Pro(Computer Aided Nutritional Analysis Pro-

gram) 3.0(한국영양학회, 2005)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처리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 분석은 SPSS(Statistics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 14.0 for Window)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급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및 급식 잔반에 대한 인식 및 태도는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잔반 교육 실시 여부에 따른 급식의 영양소 섭취

량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분포의 차이는 t-test

를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 비율

은 남학생이 97명(57.1%), 여학생이 73명(42.9%)으로 여학

생보다 남학생의 비율이 14% 정도 더 많았다. 거주형태는

단독주택이 115명(67.6%)으로 가장 높았고, 가족 수는 4명

이 74명(43.5%), 5명이 51명(30.0%), 3명이 17명(10.0%) 순

이었다. 아버지 직업은 판매 및 서비스직이 48명(28.2%), 기

술공 및 기능직 47명(27.6%)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

었다. 어머니 직업은 전업주부 77명(45.3%)으로 가정에서

가사 일을 하는 전업주부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

버지 학력은 대학교 졸업 이상이 80명(47.0%), 고등학교 졸

업 66명(38.8%)으로 대다수의 아버지들은 고등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84명(49.4

%)이 가장 높았고, 대학교 졸업 이상이 59명(34.7%)이었다.

한달 용돈은 1만원 미만 63명(37.1%), 1만원～2만원 미만

57명(33.5%), 2만원～3만원 미만 26명(15.3%), 3만원～4만

원 미만 17명(10.0%), 4만원～5만원 미만 4명(2.4%), 5만원

이상 3명(1.8%)으로 1만원 미만을 용돈으로 사용하는 학생

이 가장 많았다. 식생활에 관한 정보처는 TV나 책 72명

(42.4%), 인터넷이나 PC 통신 40명(23.5%), 학교 32명(18.8

%), 가족이나 친구 24명(14.1%), 기타 2명(1.2%)으로 대다

수의 학생들은 주로 정보 매체를 통해서 식생활에 대한 정보

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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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70)

Variables Item Frequency (N) Percentage (%)

Gender
Boys
Girls

97
73

57.1
42.9

The form of the
habitation

Apartments
Detached houses
Town houses & villas
Shopping districts

24
115
27
4

14.1
67.6
15.9
2.4

The number of the
family members

Two
Three
Four
Five

1
17
74
51

0.6
10.0
43.5
30.0

Occupation of the father

Agriculture, livestock, fishing, forestry, mining industries
Specialized jobs
Office work positions
Administrative positions
Sales and service jobs
Production and labor workers
Engineers and technical posts
Etc.

8
9
26
11
48
16
47
5

4.7
5.3
15.3
6.5
28.2
9.4
27.6
2.9

Occupation of the mother

Agriculture, livestock, fishing, forestry, mining industries
Specialized jobs
Office work positions
Administrative positions
Sales and service jobs
Production and labor workers
Engineers and technical posts
Housewives

3
17
13
2
45
11
2
77

1.8
10.0
7.6
1.2
26.5
6.5
1.2
45.3

The level of education
of the father

Under middle schools
Graduates of middle schools
Graduates of high schools
Graduates of community colleges
Over college graduates

9
9
66
6
80

5.3
5.3
38.8
3.5
47.0

The level of education
of the mother

Under middle schools
Graduates of middle schools
Graduates of high schools
Graduates of community colleges
Over college graduates

4
18
84
5
59

2.4
10.6
49.4
2.9
34.7

Allowance per month

Under 10,000
10,000～20,000
20,000～30,000
30,000～40,000
40,000～50,000
Over 50,000

63
57
26
17
4
3

37.1
33.5
15.3
10.0
2.4
1.8

Background knowledge
of dietary life

TV, books
Schools
Family and friends
Internet and personal computer
Etc.

72
32
24
40
2

42.4
18.8
14.1
23.5
1.2

급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급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급식의

만족도는 ‘그저 그렇다’가 75명(44.1%)으로 가장 높게 나타

났고, ‘만족한다’ 32명(18.8%), ‘매우 만족하지 못한다’ 27명

(15.9%), ‘만족하지 못한다’ 24명(14.1%), ‘매우 만족한다’ 12

명(7.1%)으로 나타났다. Chung(13)의 연구에서도 ‘대체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35.8%, ‘그저 그렇다’ 51.7%로 본 조사와

비슷한 경향이었다. Park과 Min(11)의 연구에서는 학생들

의 경우 음식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때 잔식율이 낮으므로

학생들이 많이 남기는 식품에 대해서는 새로운 조리법의 개

발, 식생활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제공된 식사를 다 섭취시킬

수 있어야 됨을 강조하였다. Kim(18)의 초등학생의 식습관

과 급식 인식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보면 저학년일수록

만족도가 높았고, 급식의 효과로 편식의 교정을 들었으며, 급

식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학생일수록 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급식시간에 지도 교사가 있는



140 김미숙․전은례․황금희․정난희

Table 2. Perception and attitude of the elementary students toward school food service (N=170)

Variables Item Frequency (N) Percentage (%)

Satisfaction to school
food service

Not very satisfied
Not satisfied
Passable
Satisfied
Very satisfied

27
24
75
32
12

15.9
14.1
44.1
18.8
7.1

Merits in school
food service

Convenient for not bringing lunch boxes
Tasting a variety of food
Less work to do for the parents
Spending less money than lunch boxes
Equal because of the same dishes

49
45
48
9
19

28.8
26.5
28.2
5.3
11.2

The cost of lunch
meals and quality
of lunch

Both are proper
Lunch meals are cheap comparing with the quality of meals
Should enhance the quality of meals by raising the cost of lunch meals
Lunch meals are expensive comparing with the quality of meals
The cost is proper but should enhance the quality of much meals

104
5
7
27
27

61.2
2.9
4.1
15.9
15.9

Demerits in school
food service

Food is not delicious
Noisy and messy while eating
Unwholesome food
Unfriendliness of distributors
Spends too much time while waiting

29
34
17
64
26

17.1
20.0
10.0
37.6
15.3

Food that need
improving

Rice
Soup and stew
Meat
Namul (including kimchi)
Fruit and beverages

8
20
36
12
94

4.7
11.8
21.2
7.1
55.3

Kinds of
food waste

Rice
Soup and stew
Meat
Fish
Namul (including kimchi)

6
46
7
39
72

3.5
27.1
4.1
22.9
42.4

Reasons for
food waste

Too much amount
Not proper seasoning
Dislikes the food
Haven't tried before
Not delicious

40
15
63
10
42

23.5
8.8
37.1
5.9
24.7

The frequency of
food waste

4～5 times a week
3 times a week
1～2 times a week
Never

40
43
84
3

23.5
25.3
49.4
1.8

The sequence of
tasting food

Tastes delicious food first
Tastes new food first
Tastes healthy food first
Tastes the food having good smells and looks
Tastes the food I have ever tasted

39
40
35
12
44

22.9
23.5
20.6
7.1
25.9

Eats only what
one wants

Eats only what one wants
Doesn't eat only what one wants

94
76

55.3
44.7

Disliked food

Beans and mixed grains
Specific fruits and vegetables
Fish
Meat and dairy products
All kinds of food

36
27
23
5
3

38.3
28.7
24.5
5.3
3.2

경우와 급식의 효과로 편식이 고쳐졌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급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식생활 교육을 통한 편식

교정과 급식 만족도의 향상을 기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급식의 좋은 점으로는 ‘도시락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서

편하다’가 49명(28.8%)으로 나타났고, ‘부모님의 일손이 덜

어진다’ 48명(28.2%), ‘다양한 음식을 맛 볼 수 있어서 좋다’

45명(26.5%), ‘누구에게나 똑같은 음식을 제공하므로 평등

하다’ 19명(11.2%), ‘도시락보다 가격이 적게 든다’가 9명

(5.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Chung(13)의 연구에서도

‘도시락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서 편하다’는 의견이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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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일손이 덜어진다’ 40.8%로 나타났고, Park(12)의

연구에서도 ‘도시락을 싸 가지고 다니지 않아서 편하다’가

57.8%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본 조사와 같은 경향이었다.

현대사회는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급식으로 인하여

가족의 가사노동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도시락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편리성 때문에 급식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급식비와 급식의 질에서는 ‘현재 모두 적당하다’가 104명

(61.2%)으로 과반수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급식의

질에 비해 급식비가 비싸다’, ‘급식비는 적당하며 급식의 질

을 높여야 한다’가 각각 27명(15.9%)으로 나타났고, ‘급식비

를 인상하여 급식의 질을 높여야 한다’ 7명(4.1%), ‘급식의

질에 비해 급식비가 싸다’가 5명(2.9%)으로 나타났다. Chung

(13)의 연구에서는 ‘급식비는 적당하며 음식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35.8%로 가장 많았으며, ‘음식의 질에 비해

급식비가 비싸다’는 의견이 31.8%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학생들은 급식비가 적당하고 급식의

질에 있어서는 음식의 질을 높여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급식

담당자들은 위생적이고 안전하며 학생들이 선호하는 조리

방법을 연구하여 학생들의 기호에 맞는 음식을 제공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급식에서 싫은 점으로는 ‘식당 배식원이 불친절하다’가 64

명(37.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식사 시 시끄럽고 어수

선하다’ 34명(20.0%), ‘음식이 맛이 없다’ 29명(17.1%), ‘줄서

서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 26명(15.3%), ‘비위생적이다’

17명(10.0%)으로 나타났다. Chung(13)의 연구에서는 ‘줄서

서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가 49.7%로 가장 높게 나타났

고, ‘식당 직원이 불친절하다’는 18.3%로 나타났다. Oh 등

(19)의 전북지역 중학생의 급식에 대한 만족도, 메뉴 기호도

및 개선 사항 조사 연구에서는 조리원의 친절 항목에서 남학

생의 43.2%와 여학생의 37.5%가 불만족을 표현하였다.

Park(20)의 정부운영 학교급식과 민간 위탁급식에 대한 비

교 고찰 연구에서는 정부운영 급식 학생들의 가장 큰 불만족

은 식사 시간에 많이 기다리는 것과 선호하는 음식을 기호에

맞게 배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본 조사에서도 배식원

의 불친절과 식사 시 시끄럽고 어수선하다는 점으로 나타나

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배식원의 친절교육과 함께 감

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교육도 지도해야 할 것이다.

급식에서 더 보충해야 되는 음식으로는 과일 및 음료가

94명(55.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고기류 36명(21.2%),

국 및 찌개류 20명(11.8%), 김치를 포함한 나물류 12명

(7.1%), 밥 8명(4.7%)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학생들은 절

반 이상이 과일 및 음료를 더 보충해야 되는 음식으로 인식

하였다. Park(12)의 연구에서는 과일을 좋아하는 학생이

35.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채소는 9.8%로 낮게 나타나

학생들이 선호하는 음식의 순서대로 더 보충해야 한다고 인

식하였고, 나물류(김치)를 가장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

들의 식습관 교정과 식생활 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급식에서 가장 많이 남기는 음식의 종류는 나물류(김치포

함)가 72명(42.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국 46명(27.1

%), 생선류 39명(22.9%), 고기류 7명(4.1%), 밥 6명(3.5%)으

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남긴 음식은 김치를 포함한 나물류

를 꼽았고, 적게 남긴 음식으로는 밥과 고기류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채소 반찬을 선호하지 않는 것은 자주

접해보지 않은 이유도 있겠으나 현대인의 식생활이 서구화

되어가고 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인스턴트식품을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Ryu 등(21)의 연구에서 잔식율은 김

치류 16.3～64.3%와 채소류 6.6～40.3%로 1인 제공량 조정

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학년별로 적정량 제공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음식물 잔반의 비율이 50% 이상인 음식류는 김치

류, 채소찬류, 국류로 이들 음식류의 집중 관리가 요구되었

다. Park(12)의 연구에서도 학생들이 가장 많이 남기는 음식

물에 대한 조사는 국이 44.3%, 반찬류 37.8%, 과일류 5.7%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식단을 작성할 때부터 반영

되어야 할 것이다. Kim(22)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학생들

의 잔식량은 국 및 찌개류, 채소류, 생선류 순으로 많았다고

하였고, Kim 등(23)의 연구에서는 잔반 발생량이 높은 식단

의 주 메뉴로 채소 찬류가 45.0%, 국류 33.2% 등으로 지적되

어 본 연구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Kim(24)의 연구에서는

음식물 잔반 중 가장 많은 것으로 국․찌개류 47.6%, 반찬류

42.3%, 밥․국수 4.9%이었다. 한편, Moon 등(25)의 연구에서

는 초등학생의 가장 많은 잔반이 부찬류 43.0%, 국․찌개류

34.5%, 김치류 8.8%, 주찬류 7.4%, 밥류 3.9% 한그릇 음식류

1.8%, 후식류 0.7%로 나타났다. Yun(26)의 학교급식 실태

분석과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도 잔반양이 많은 식단으

로 초등학교 학생들은 채소찬류 50.0%, 국류 34.4%, 김치류

14.4%의 순으로 나타났고, Park과 Jang(27)의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남기는 음식의 종류로 국, 반찬, 김치,

밥, 후식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등학교 학생들의 급

식을 통한 식단 관리에 있어서 채소찬류와 국류의 섭취량 향

상을 위한 김치찌개나 김치전 등과 같은 김치를 이용한 조리

방법의 개선으로 학생들의 기호에 맞는 음식을 제공함으로

써 잔반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급식 시 음식을 남긴 원인은 ‘싫어하는 음식이어서’가 63

명(37.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음식이 맛이 없어서’ 42

명(24.7%), ‘음식의 양이 많아서’ 40명(23.5%), ‘음식의 간이

안 맞아서’ 15명(8.8%), ‘먹어보지 않은 음식이라서’가 10명

(5.9%) 순으로 나타났다. Moon 등(25)의 초등학생 연구에서

는 ‘싫어하는 음식이라서’ 39.3%, ‘음식의 양이 너무 많아서’

27.9%, ‘음식이 맛이 없어서’ 27.9%, ‘먹어보지 않은 음식이

라서’ 9.0%, ‘독특한 냄새가 나서’ 1.8%로 나타나 음식에 대

한 기호도와 양을 지적하였다. Chung(13)의 연구에서 음식

을 남긴 원인으로는 ‘싫어하는 음식이다’ 46.67%로 가장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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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고, ‘비위생적이다’ 6.6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Choi와

Lee(28)의 급식학교 아동의 영양과 식습관에 관한 연구에서

는 음식 선택의 기준은 맛이 46.9%로 가장 높았고 영양이

29.6%로 나타났다. Jun과 Min(29)의 단체 급식소의 잔반량

감량을 위한 효율적인 방법에 대한 연구에서는 배식량을 잔

반의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 적정량을 배식하고 교육을

통하여 잔반량을 줄이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급식에서 잔반을 남기는 횟수는 ‘주 1～2회’가 49.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주 3회’ 25.3%, ‘주 4～5회’ 23.5%, 잔반

을 남기지 않는 학생도 1.8%로 나타났다. 주 1～2회 남기는

횟수가 49.4%로 절반 정도의 학생이 음식물 잔반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거의 남기지 않는 학생은 1.8%에 그

쳤으며 모든 학생이 학교급식 잔반을 남기는 것으로 나타났

다. Moon 등(25)의 초·중학교 급식의 잔반량 측정을 통한

영양 섭취 실태 및 수응도 조사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은 ‘자

주 남김’ 43.8%, ‘자주 남기지 않음’ 39.4%, ‘항상 남김’ 11.0%,

‘전혀 남기지 않음’ 5.8%로 자주 남긴다는 학생이 가장 많은

반면, 자주 남기지 않은 학생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싫어하는 음식이 배식되어도 남

기지 않고 먹도록 지도하고, 학교급식 담당자는 음식을 남기

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여 잔반 지도와 편식을

예방할 수 있는 식생활 습관을 고쳐 나가도록 지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급식의 음식 섭취 순서는 ‘먹어 본 경험이 있는 음식을

먼저 먹는다’ 44명(25.9%), ‘새로운 음식을 먼저 먹는다’ 40명

(23.5%), ‘맛있는 음식을 먼저 먹는다’ 39명(22.9%),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먼저 먹는다’ 35명(20.6%), ‘모양, 냄새가 좋은

음식을 먼저 먹는다’ 12명(7.1%) 순으로 나타났다. 어렸을

때 먹어본 경험이 있는 음식을 성인이 되어서도 선호하게

되므로 식생활 습관 교육을 초등학교 때부터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Park과 Jang(27)의 연구에서는

급식실시 후 식생활 태도 변화에 대해 ‘처음 보거나 싫어하

는 음식을 먹게 됨’이 28.8%로 가장 높았고 ‘음식을 골고루

먹는다’ 18.9%, ‘군것질 횟수가 줄어들었다’ 14.7%, ‘음식을

남기지 않는다’ 11.8% 순으로 나타났다.

급식의 편식 여부는 편식을 한다고 응답한 초등학생이 94

명(55.3%)으로 나타났고, 편식을 하지 않은 초등학생은 76

명(44.7%)으로 나타났다. 절반이 넘는 초등학생들이 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편식 지도가 있어야 될 것으

로 보이며 초등학교 때부터 편식하는 식습관을 고치지 않으

면 성인이 되어서까지 이어지므로 어렸을 때의 식생활 지도

와 편식하는 식습관을 고쳐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되었다.

급식의 편식 종류는 콩류 및 잡곡류 36명(38.3%)으로 가

장 높게 나타났고, 특정 채소나 과일 27명(28.7%), 생선류

23명(24.5%), 고기류나 유제품 5명(5.3%), 모든 식품 3명

(3.2%)으로 나타났다. 콩류 및 잡곡류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학생들이 평소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 식생활 습관에

길들여졌기 때문으로 사료되므로 앞으로 콩류 및 잡곡류를

권장하고 편식을 줄이기 위한 지도가 있어야겠다. 특정 채소

나 과일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학생들이 평소에 채소

를 이용한 나물을 싫어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특정 과일

또한 자주 접해보지 않은 관계로 편식한 것으로 보인다. 생

선류는 단백질 보충식품으로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데 학생들은 생선을 싫어하는 식품으로 응답하였으므로 이

에 대한 편식을 줄여나가도록 관심 있는 지도가 있어야 될

것이다. 고기류나 유제품이 낮게 나타난 것은 요즘 식품 선

택에 있어서 우리의 음식보다 서구화된 식생활 문화의 영향

이 큰 것으로 보인다. Lee(30)의 잔반 조사를 통한 중학생의

학교급식 영양섭취 실태 조사 연구에서는 김치류 53.9%, 국·

찌개류가 55.0%, 부찬류 56.4%로 나타났다. 한편, Kim과

Lyn(10)의 연구에서는 학교급식의 효과 분석 연구에서 학생

들의 71.9%가 급식시간을 기다리며 63.8%가 편식이 교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급식 잔반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급식 잔반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급식 잔반 여부는 ‘조금 남긴다’ 20명(11.8%), ‘보통으로 남긴

다’ 19명(11.2%), ‘아주 많이 남긴다’ 14명(8.2%), ‘많이 남긴

다’ 10명(5.9%)으로 나타났다. ‘거의 남기지 않는다’는 107명

(62.9%)으로 가장 높았는데, 과반수이상의 학생들이 거의

남기지 않고 먹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타났다. 학생들이 잔반

을 남기지 않도록 담임선생님과 급식 관계자의 꾸준한 잔반

지도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며,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 초

등학교에서의 식습관이 성인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시점임

을 중시하고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다각도로 잔반

을 남기지 않는 식생활을 할 수 있는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겠다. Oh 등(19)의 연구에서는 학교급식 시 음식을 남기는

이유를 음식별로 조사한 결과 국을 남기는 이유는 ‘맛이 없

어서’ 34.8%, ‘싫어하는 음식이어서’ 27.5%, ‘양이 많아서’

22.2%, ‘조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5.3%, ‘자주 나오는 음식

이라서’ 3.9% 순이었고 야채류는 생선류와 마찬가지로 학생

들이 ‘맛이 없어서’ 40.2%, ‘싫어하는 음식이라서’ 27.2%로

생선과 야채류는 학생들의 음식에 대한 선입견이 좋지 않고

기호도가 낮기 때문에 남기는 것으로 생각된다.

잔반의 감소의 방법으로 가장 바람직하다고 인식하는 것

은 ‘음식을 맛있게 요리한다’ 63명(37.1%)으로 나타났고, ‘자

율 배식제를 택한다’ 52명(30.6%), ‘식품선호도 조사를 정기

적으로 실시한다’ 22명(12.9%), ‘배식량을 줄인다’ 20명

(11.8%), ‘식생활 교육을 강화한다’가 13명(7.6%) 순으로 나

타났다. 맛있는 요리를 위해서 급식 관계자와 조리 종사자의

위생적이고 안전하며 학생들이 선호하는 요리법을 개발해

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Jun과 Min(29)의 연구에서는 조사대

상자들이 일반적으로 배식량이 많다는 응답이 많아 배식량

이 다소 과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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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erception and attitude of the elementary students toward food waste (N=170)

Variables Item Frequency (N) Percentage (%)

Amount of
food waste

Leaves food extremely a lot
Leaves food a lot
Leaves food averagely
Leaves some food
Leaves little food

14
10
19
20
107

8.2
5.9
11.2
11.8
62.9

Ways to reduce food
waste

Enhancing the dietary life education
Selecting self-distributing system
Cooking food deliciously
Lessening the amount of distributed food
Checking the preference of food regularly

13
52
63
20
22

7.6
30.6
37.1
11.8
12.9

Education related to
food waste

Have learned before
Have not learned before

133
37

78.2
21.8

Ways to educate how
to reduce food waste

Homeroom teachers while teaching
Nutritionists while eating
Distributors
Parents
Mass media

91
11
7
21
3

68.4
8.3
5.3
15.8
2.3

Ways to dispose of
food waste

Recycling them as feed for livestock
Burying them under the ground
Burning them
Using them as composts
Using every method

81
8
6
55
20

47.6
4.7
3.5
32.4
11.8

Perception of necessity
of food waste decrease

Wasting valuable food sources
Damaging us by destroying environment
Reducing leftovers because of preciousness
Spending a lot of money by disposing of them
Infecting diseases because of corruption

39
74
16
24
16

23.1
43.8
9.5
14.2
9.5

Feasible reducing ways

Practicing "No food waste day"
Instruction of teachers
Dietary education to reduce food waste
Changing amount and ways of distribution
Improving cooking methods to reduce food waste

61
23
12
53
20

36.1
13.6
7.1
31.4
11.8

Kim 등(31)의 연구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감소를 위해 대

상 학년에 적합한 효과적인 교육방법 개발이 필요하며, 교육

효과를 판정하기 위한 도구 개발과 함께 효과 판정 후 피드

백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아동 특성에 맞는 맞춤식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Kim(24)의 연구에서는 음식물 잔반

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식습관을 개선해야 한다가 45.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Jung과 Lee(32)의 연구에 따르면 급식

소에서 음식물 잔반 감량화 방법을 수행함으로써 음식물 잔

반 절감 및 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수 있다고 하였듯이 음식

물 잔반 감소를 위한 효과적인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여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꾸준히 잔반을 줄일 수 있는 식생활

지도가 있어야 하겠다.

잔반 교육의 여부는 잔반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가 133명

(78.2%), 받은 적이 없다가 37명(21.8%)으로 잔반 교육을 받

은 적이 있다가 높게 나타났다. 잔반 감소의 교육 방법으로

는 학교수업 시 담임선생님으로부터 91명(68.4%)으로 인식

하고 있어 초등학교 학생들은 담임선생님의 교육 지도가 중

요함을 알 수 있었다. 부모님을 통해서는 21명(15.8%), 급식

시 영양 교사 선생님 11명(8.3%), 배식 종사원 7명(5.3%),

매스컴이나 외부로부터 3명(2.3%)의 순으로 나타났다.

잔반의 처리 방법으로는 ‘가축 사료 등으로 재활용 한다’

81명(47.6%)으로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퇴비로 사용

한다’ 55명(32.4%), ‘모든 방법을 함께 사용한다’ 20명(11.8

%), ‘땅에 묻는다’ 8명(4.7%), ‘불에 태운다’ 6명(3.5%)으로

가장 낮게 인식하였다. 잔반 처리 방법으로 재활용한다가

가장 높게 인식하게 되었지만, 현실적으로 가축 사료로 재활

용하기란 어려움이 많다. 가축 사육 농가에서 잔반을 수거하

는데 어려움이 많고 거리가 멀어서 유류값 인상으로 인한 비

용 등 여러 가지 여건들이 산재하기 때문이다.

잔반 감소의 필요성 인식은 ‘환경을 오염시켜 우리에게

피해를 준다’ 74명(43.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귀중한

식량자원을 낭비한다’ 39명(23.1%),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많은 돈이 든다’ 24명(14.2%), ‘힘들게 만든 음식이므로 줄여

야한다’, ‘음식물 쓰레기가 썩어서 질병을 옮게 한다’가 각각

16명(9.5%)으로 나타났다. Kim과 Lyn(10)의 연구에서도 음

식물 쓰레기 오염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높았는

데 특히 전반적인 환경문제, 토양오염, 물 오염, 공기오염

순으로 나타났고, 학년이 높을수록 저학년보다 유의적인 차

이를 보였으며, 음식물 잔반으로 인한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Park(12)의 연구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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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food amount according to food waste education (N=170)

Kinds of food (g)

A class which received food
waste education

A class which didn't received
food waste education

t
Distributing
amount

Food waste
amount

Eating
amount

Distributing
amount

Food waste
amount

Eating
amount

Rice
Soup
Fish and meat
Vegetables
Kimchi
Fruits and beverages

200
180
50
20
20
50

0.00
2.54
0.00
0.00
0.00
0.00

200.00
177.46
50.00
20.00
20.00
50.00

200
180
50
20
20
50

7.43
23.62
3.70
7.27
2.01
1.22

192.57
156.38
46.30
12.73
17.99
48.78

-3.47***

-5.77
***

-4.23***

-5.45
***

-4.72***

-1.70
***

Total 520 2.54 517.46 520 45.25 474.75 -10.64***

***p<0.001.

‘환경문제 발생 때문’이 60.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식량

자원의 낭비’가 23.9%,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많은 비용이

든다’가 15%로 나타났다. Kim과 Lyn(10)의 연구에서는 잔

반으로 인한 환경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 조사와 비슷한 경향으로 대부분의 학생들

은 남긴 음식물이 환경오염을 시킨다는 인식을 높게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Chung(13)의 연구에서는 ‘환

경을 오염시켜 피해를 준다’는 의견이 41.6%로 가장 많았고,

‘음식물 쓰레기가 썩어서 질병을 만연시킨다’는 의견은 4.1%

로 적게 나타나 본 조사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실천 가능한 잔반 감소 방법은 ‘잔반 없는 날 운영’이 61명

(36.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배식의 양과 방법 변경’

53명(31.4%), ‘선생님의 급식 지도’ 23명(13.6%), ‘잔반을 줄

이기 위한 조리 방법 개선’ 20명(11.8%), ‘잔반 줄이기 식생활

교육’ 12명(7.1%)으로 나타났다. Jeung 등(33)의 연구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방법 중 수행도가 가장 높은

것은 ‘조리방법 개선’ 2.6%, ‘배식량 변경’ 2.4%, ‘잔반량 측

정’ 2.2%, ‘교사에게 잔반량 줄이기 협조 요청’ 2.2%, ‘기호도

조사’ 2.2%, ‘홍보물 제시’ 2.1% 등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

과를 살펴보면, 학교급식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규적인 식

생활 교육과 함께 아동의 기호를 고려한 다양하고 균형 잡힌

식단 작성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도록 하고

잔반을 줄이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잔반 교육 실시여부에 따른 급식 식품 섭취량 비교

잔반 교육 실시 여부에 따른 급식 식품 섭취량 비교 결과

는 Table 4와 같이 밥, 국, 어육류, 채소류, 김치, 과일 및

음료 등에서 유의적인 차이(p<0.001)를 나타냈다. 잔반 교육

실시반의 밥, 국, 어육류, 채소류, 김치, 과일 및 음료의 잔반

은 국 2.54 g을 제외한 모든 식품에서 잔반이 없어서 총 식품

의 섭취량은 517.46 g이었다. 잔반교육 미실시반의 밥 7.43

g, 국 23.62 g, 어육류 3.70 g, 채소류 7.27 g, 김치 2.01 g,

과일 및 음료의 잔반은 1.22 g으로 45.25 g의 잔반을 남겨

474.75 g의 식품을 섭취하였다. 잔반 교육 실시 여부에 따른

급식의 식품 섭취량의 차이는 잔반 교육 실시반보다 미실시

반이 잔반을 많이 남김으로써 학교급식에서 담당하는 하루

1/3의 열량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게 되므로 영양 부족 현

상이 예상되었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현장에서는 학교급식

담당자나 담임선생님, 급식 관계자 등의 꾸준한 식생활 교육

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사료된다.

잔반 교육 실시여부에 따른 영양소 섭취량 비교

잔반 교육 실시여부에 따른 급식의 영양소 섭취량 비교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잔반 교육 실시반과 미실시반의 영

양소 섭취량의 차이는 모든 영양소에서 유의한 차이(p<

0.001)를 나타냈다. 잔반 교육 실시반의 열량 섭취량은 546.74

±3.64 kcal, 식물성 단백질 10.48±0.06 g, 동물성 단백질

11.87±0.17 g, 식물성 지질 2.96±0.04 g, 동물성 지질 9.36

±0.27 g, 당질 85.71±0.14 g, 식이섬유 6.90±0.08 g, 식물성

칼슘 101.11±0.98 mg, 동물성 칼슘 72.49±1.83 mg, 인 318.57
±3.27 mg, 식물성 철분 3.54±0.03 mg, 동물성 철분 1.13± 
0.02 mg, 나트륨 1,030.24±12.37 mg, 칼륨 1,010.03±10.05
mg, 비타민 A 262.01±3.54 μgRE, 비타민 B1 0.40±0.00 mg,
비타민 B2 0.34±0.00 mg, 비타민 B6 0.72±0.01 mg, 나이아

신 6.04±0.06 mg, 비타민 C 28.69±0.17 mg, 엽산 110.37

±1.25 μg, 비타민 E 2.74±0.03 mg, 콜레스테롤은 90.53± 
1.03 mg으로 나타났다. 잔반 교육 미실시반의 열량 섭취량

은 510.06±39.81 kcal, 식물성 단백질 9.70±0.71 g, 동물성

단백질 10.65±1.41 g, 식물성 지질 2.71±0.24 g, 동물성 지

질, 8.51±1.39 g, 당질 81.06±5.01 g, 식이섬유 6.09±0.56
g, 식물성 칼슘 89.74±9.55 mg, 동물성 칼슘 60.7±11.861
mg, 인 285.80±28.42 mg, 식물성 철분 3.16±0.31 mg, 동물

성 철분 1.02±0.12 mg, 나트륨 913.80±99.15 mg, 칼륨
895.67±92.01 mg, 비타민 A 234.86±22.82 μgRE, 비타민

B1 0.37±0.28 mg, 비타민 B2 0.31±0.03 mg, 비타민 B6

0.66±0.59 mg, 나이아신 5.40±0.59 mg, 비타민 C 25.03± 
2.74 mg, 엽산 92.84±13.47 μg, 비타민 E 2.42±0.25 mg, 콜레

스테롤은 83.16±7.98 mg으로 나타났다. 잔반 교육 실시 여

부에 따른 급식 영양소 섭취량의 차이는 단백질이나 칼슘뿐

만 아니라, 마그네슘, 철, 구리, 아연 등과 같은 무기질에 까

지 영향을 미치며 이는 신체의 성장과 발달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고 있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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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mparison of the intake for nutrients of lunch meals according to food waste education

Nutrients
A class which received food

waste education
A class which didn't received

food waste education
t

Calories (kcal)
Vegetable protein (g)
Animal protein (g)
Vegetable fat (g)
Animal fat (g)
Carbohydrate (g)
Dietary fiber (g)
Vegetable calcium (mg)
Animal calcium (mg)
Phosphorus (mg)
Vegetable iron (mg)
Animal iron (mg)
Sodium (mg)
Potassium (mg)
Vitamin A (μg RE)
Vitamin B1 (mg)
Vitamin B2 (mg)
Vitamin B6 (mg)
Niacin (mg)
Vitamin C (mg)
Folic acid (μg)
Vitamin E (mg)
Cholesterol (mg)

546.74±3.641)
10.48±0.06
11.87±0.17
2.96±0.04
9.36±0.27
85.71±0.14
6.90±0.08
101.11±0.98
72.49±1.83
318.57±3.27
3.54±0.03
1.13±0.02

1,030.24±12.37
1,010.03±10.05
262.01±3.54
0.40±0.00
0.34±0.00
0.72±0.01
6.04±0.06
28.69±0.17
110.37±1.25
2.74±0.03
90.53±1.03

510.06±39.81
9.70±0.71
10.65±1.41
2.71±0.24
8.51±1.39
81.06±5.01
6.09±0.56
89.74±9.55
60.71±11.86
285.80±28.42
3.16±0.31
1.02±0.12
913.80±99.15
895.67±92.01
234.86±22.82
0.37±0.28
0.31±0.03
0.66±0.59
5.40±0.59
25.03±2.74
92.84±13.47
2.42±0.25
83.16±7.98

5.43
***

6.05***

5.06
***

5.98***

3.56
***

5.48***

7.23
***

7.00***

5.81
***

6.78***

7.06
***

5.46***

6.89
***

7.31***

6.95
***

6.87***

6.83
***

6.95***

6.38
***

7.89***

7.67
***

7.61***

5.42
***

1)
Mean±SD.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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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evels of nutrient intake of boys.

잔반 교육 실시 여부에 따른 남학생의 권장 섭취량에 대한

영양소 섭취량 결과는 Fig. 1과 같다. 남학생의 권장 섭취량

에 대한 영양소 섭취량의 수준이 잔반 교육 실시반은 열량이

86%이고 미실시반은 80%로 미실시반이 더 적게 섭취한 것

으로 나타났다. 단백질은 실시반이 191%, 미실시반은 173%

로 모두 섭취 기준량보다 상회하여 섭취하였는데 이는 성장

기이기 때문에 단백질의 섭취에 관심을 가지고 식사를 하며,

어육류를 좋아하는 식습관 행동 특성에 의한 것이라고 사료

된다. 칼슘은 잔반 교육 실시반이 65%이고, 미실시반은 57%

로 나타나 잔반 교육 실시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적게 섭취

하고 있어 식단 구성에 있어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어릴 때의 칼슘의 섭취는 성인의 골밀도 구성에

매우 중요하므로 칼슘 섭취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나가야 하

며, 또한 잔반 교육 미실시반이 잔반을 많이 남김으로써 칼

슘의 섭취율이 더욱 낮아져 학동기의 잔반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식이섬유는 잔반 교육 실시반이 89%

로 나타나 섭취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고, 미실시반은 79%로

실시반보다 더 적게 섭취한 것으로 나타나 잔반 교육 실시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적게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채소류를 싫어하는 이유가 큰 것으로 보인

다. 식이섬유는 변비를 예방하고 장의 순환을 돕는 생리활성

기능이 부각되고 있으므로 식이섬유의 섭취는 매우 중요하

다고 하겠다. 리보플라빈도 잔반 교육 실시반이 85%, 미실

시반이 75%로 잔반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반이 적게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고, 실시반도 섭취 기준량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철분, 비타민 A, 티아민, 나이아신 및 비타민 C는

잔반 교육 실시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섭취 기준량을 상회하

여 섭취하고 있었다. 열량, 칼슘, 식이섬유, 티아민은 학교급

식 배식 단계에서부터 부족하게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식 단계에서부터 부족한 영양소를 잔반 교육 미실시

반은 잔반을 남김으로써 더욱 더 많은 영양소 손실을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잔반 교육 실시반보다 미실시반

이 모든 영양소에 있어서 부족하게 섭취한 것으로 나타나

학동기의 잔반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고 초등학

교 때부터 잔반을 남기지 않는 식생활 습관이 요구되고 있다.

잔반 교육 실시 여부에 따른 여학생의 권장 섭취량에 대한

영양소 섭취량 결과는 Fig. 2와 같다. 여학생의 권장 섭취량

에 대한 영양소 섭취량의 수준이 잔반 교육 실시반은 열량이

97%로 나타났고, 미실시반은 90%로 모두 섭취 기준에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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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Levels of nutrient intake of girls.

되게 섭취하였는데 식단 구성에서부터 배식을 적게 한 것으

로 나타났다. 단백질은 잔반 교육 실시반이 191%, 미실시반

이 175%로 모두 과다하게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칼슘은

잔반 교육 실시반이 65%, 미실시반이 56%로 나타나 실시반

이나 미실시반 모두 섭취 기준량에 많이 부족하게 섭취하고

있었고, 식이섬유는 잔반 교육 실시반이 103%, 미실시반이

91%로 나타나 미실시반은 잔반을 남기지 않도록 하여야겠

다. 철분, 비타민 A, 티아민,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및 비타민

C는 잔반 교육 실시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섭취 기준량을

상회하여 섭취하고 있었다. 여학생의 영양소 섭취량은 열량

과 칼슘은 처음 배식에서부터 부족하게 나타났고, 미실시반

은 잔반을 남김으로써 더욱 더 많은 영양소의 섭취 부족으로

나타났다. 다른 다량 영양소는 충분하게 제공한 것으로 나타

났으나 잔반 교육 미실시반은 실시반보다 모든 영양소에 있

어서 부족하게 섭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Lee(30)의 잔

반 조사를 통한 중학생의 학교급식 영양섭취 실태 조사 연구

에서 측정된 실제 제공량을 기준으로 분석한 영양소를 1/3에

해당하는 권장섭취량과 비교한 결과 모든 학교에서 열량과

단백질을 권장량 이상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그 외에 인, 철,

비타민 A, 티아민, 비타민 C, 나이아신도 권장량 이상 제공

되었던 영양소였다. 리보플라빈은 점심 권장량에 크게 미달

되었다. 제공된 식단의 당질 :단백질 :지질의 에너지 기여

비율은 56:17:27로 탄수화물의 비율이 낮은 반면 단백질과

지질은 권장 비율 이상이었다. 중학생은 학교급식을 통해

열량, 칼슘, 철, 리보플라빈을 권장량 이하로 섭취하였고, 특

히 칼슘은 점심 필요량의 절반도 섭취하지 못하였다. 여자

중학교 학생들은 점심 급식을 통해 열량, 인, 비타민 A, 티아

민, 나이아신, 비타민 C를 권장량 이상 섭취하였으나, 칼슘,

철, 리보플라빈은 권장량 이하를 섭취하고 있었다. 한편, 초

등학교 급식 식단에서는 열량, 비타민 A, 리보플라빈, 칼슘

이 권장량보다 부족하게 제공되었다(9).

이와 같이 잔반 교육 실시반과 미실시반의 급식 식품 섭취

량과 영양소 섭취량에서 차이를 볼 수 있었는데, 학교급식을

통한 성장기 초등학생들의 영양관리를 위해 잔반으로 인해

영양소의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

육이 학생들에게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요 약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초등학교 6학년 17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급식 및 급식 잔반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잔반 교육 실시 여부에 따른 영양소 섭취량을 비교, 분석하

였다. 첫째, 급식의 만족도는 그저 그렇다, 급식의 좋은 점은

도시락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서 편하다, 급식비와 급식의

질은 현재 모두 적당하다고 한 경우 가장 높았다. 급식의

싫은 점은 식당 배식원의 불친절, 급식의 보완 요망 음식으

로는 과일 및 음료, 급식의 잔반 종류로는 김치를 포함한

나물류, 급식의 잔반 원인은 싫어하는 음식이어서, 급식의

잔반 횟수는 주 1～2회, 급식의 음식 섭취 순서는 먹어본

경험이 있는 음식을 먼저 먹는다, 급식의 편식 여부는 편식

을 한다, 편식의 종류로는 콩류 및 잡곡류의 경우 가장 높았

다. 둘째, 급식 잔반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있어 음식물 잔반

여부는 거의 남기지 않는다, 잔반 감소 방법은 음식을 맛있

게 요리해서, 잔반 교육 여부는 받은 적이 있다, 잔반 감소

교육 방법으로는 학교수업 시 담임선생님의 지도를 통해서,

잔반 처리 방법은 가축 사료 등으로 재활용, 잔반 감소 필요

성의 인식은 환경을 오염시켜 우리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

실천 가능한 잔반 감소 방법은 잔반 없는 날 운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총 식품 섭취량은 잔반 교육 실시반의

경우 517.46 g로 미실시반의 경우 474.75 g보다 높았고, 영양

소 섭취량도 잔반 교육 실시반이 미실시반보다 각 영양소에

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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